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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학가스 공장 “화재 발생”
8월24일 오전 NF3 공장 불 타 … 재산피해 1억5000만원 추정

8월24일 오전 9시13분경 울산시 남구 성암동 A화학가스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건물 세 채 가운데 한 채 

일부를 태우고 1시간 20여분만에 꺼졌다.

화재로 반도체 세척액인 삼불화질소(NF3) 제조공장 내부 500㎡와 제조공정라인이 불에 타 1억5000만원(소방

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장 경비원 박모씨는 “경비실에서 자동화재탐지기가 울려 CCTV를 확인해 보니 공장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72명과 차량 32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으나 공장에서 암모니아와 불화수

소 등 유독가스가 있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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